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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또 탁상공론… 누굴 위한 정책?”소비자 불만‘봇물’
“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을 안 하면 간판에서‘편의’
라는 단어를 빼야지.”(A시 거주 40대 이모씨)

자유한국당이 지난 16일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
의 일환으로 내놓은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추진 등과 관련
해 불만의 목소리가 적잖다.�
이에 따르면,�편의점의 영업거리(250m)�제한기준을 적극

검토할 계획이다.�현재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은 같은 프랜
차이즈에만 해당되기에 그동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
았다.
과도한 밀집을 방지하기 위한 이같은 방안은 가맹점주들

이 환영할 만하다.�
그러나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개정에

대해선 부정적인 목소리가 크다.�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영
업제한으로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데다 소비자들의 불만이
특히 크다.�
A시에 사는 40대 이모씨는“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

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편의점인가.�간판에서‘편의’라는
단어를 빼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
B시에 사는 30대 오모씨도“그 시간에는 편의점 외에는

문을 여는 곳이 없다.�편의점 영업제한과 골목상권 보호가
어떤 관계가 있느냐”며“소비자가 느끼는 불편에 대한 대
책은 없느냐”고 따졌다.
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“편의점주가 다 서민이고,�심

야시간에 국민들의 선택권도 제재당한다.�득이라곤 하나도
없는 정책”,�“편의점이 골목상권 아닌가”,�“편의점 24시간
이랑 골목상권 활성화랑 무슨 상관인가”라는 등의 부정적
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.

“이미강제못한다…자율성침해”당혹스런편의점주들

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‘편의점 심야영업금
지’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.�
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골목상권 보호 및

활성화 대책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‘편의
점 심야영업 금지’,�‘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
휴일 규제’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�특히
편의점 심야영업금지(자정~오전 6시)를 통
해 기존‘24시간 영업’을 깨 가맹점주의 근로
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.�
하지만 정작 편의점주들은 당혹스러워하고

있다.�편의점주의 자율성을 침해하고,�골목상
권 보호와도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데 왜 심
야영업 금지를 추진하는 지 모르겠다는 반응
이 대다수다.�
현재 편의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심야영업 여

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‘가맹사업거래
공정화법’이 시행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
정책은 이보다 더 퇴보됐다는 지적도 나온다.
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12조3항(부당한 영

업시간 구속 금지)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
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
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.�

특히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 저조해 가맹점
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,�질병
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
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
고 있다.
사실상 업주들이 심야영업 여부를 자율적으

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.�다만 대부
분의 편의점들은 심야영업을 하면 전기요금

지원을 해주거나 배분율을 올려주는 식으로
심야영업을 유도하고 있다.
편의점주들은 편의점의 경우 다른 경쟁 유

통업체가 문을 닫는 새벽시간대 고객이 많은
편인데,�0~6시 영업이 금지되면 매출에 직격
탄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.
편의점주 등 2만8000명이 가입돼있는 네이

버의 한 카페에서는 심야영업을 금지하는 것
은 편의점주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
것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.�
한 편의점주는“금지보다는 자율이 맞다”며

“여름에는 새벽 0시부터 2시까지가 골든타임
인데”라고 말했다.�
다른 점주도“자율이 좋다”며“예를 들어

밤장사가 매출의 대부분인 유흥가 편의점은
차라리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문을 닫는 것
이 더 좋다”고 말했다.�
한 업계 관계자는“편의점이 심야시간 영

업을 하지 않는다고 그 시간에 문을 열지
도 않는 동네 슈퍼가 이익을 얻느냐”며“선
거철을 앞두고 급조한 정책”이라고 지적했
다.� /뉴시스

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 발표 기자간담회
에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.�

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시행중
자유한국당정책‘퇴보’지적도

“다른경쟁유통업체가문닫는
새벽시간대고객많아
영업금지되면매출에직격탄”

“선거철앞둔급조정책”비판도

자유한국당,�골목상권활성화위해추진
가맹점주,�영업제한인한매출감소우려

누리꾼들“득이라곤하나도없는
정책”·“골목상권과별개”비판


